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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뜨거운 열기 재확인,
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49개 군(71%) 신청

 - 인구감소지역 기초자치단체 소재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참여, 경쟁률 8.2대 1
 - 10월 중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류·발표 평가를 거쳐 6개 군 내외 선정 예정

 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

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(9.29~10.13) 결과 49개 군이 신청하였으며, 이는 

선정 규모(약 6개 군) 대비 약 8.2배에 달한다고 밝혔다.

 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’26~’27년 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

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지역

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민주권정부 5대 국정목표에 해당하는 

‘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’과 ‘기본이 튼튼한 사회’를 실현하기 위한 역점 

사업에 해당한다.

  ｢지방분권균형발전법｣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

으로 사업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49개 군(71%)이 신청하였으며, 69개 

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신청하였다. 인구감소지역 대부분 

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

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.

계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
대상 69 1 2 2 10 5 6 7 16 10 10
신청 49 1 1 2 6 5 4 7 14 6 3



  지역별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류, 발표평가를 거쳐 예산 범위 

내에서 6개 군 내외로 사업 대상지를 10월 중 선정, 발표할 예정이다. 

농식품부는 농어촌 정책, 지역발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

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수행할 계획임을 밝혔다.

  동 사업은 2년간(’26~’27) 시범적으로 운영되며, 총괄 연구기관과 관할 

지방 연구기관 등과의 업무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주민 삶의 질 

만족도,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, 인구구조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

모니터링, 분석한 정책효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방향을 

검토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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